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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관계: 
그릿에 의해 조절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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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cademic engagement and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tructure provi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Specifically, this 
research sought to verif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tructure provi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academic engagement of children. 
Methods: The research subjects were 2,522 Children from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2018 panel (the first-year survey)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articipants completed self-
report questionnaires designed to assess parental structure provision, academic engagement,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Data were analyzed for moderated mediating effects between variables 
using PROCESS macro version 3.0 (Model 1, 4, 14) methods.
Results: First,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on the process of parental structure 
provision was proved to affect academic achievement. Second, as for the effects of academic engagement 
on academic achievement, the adjustment effect was found to vary according to the level of grit. Finall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rit was verified. Namely,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was moderated by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tructure provi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indirect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was that the lower the level of grit, 
the higher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viding academic information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arental structure provision and academic engagement by confirming that it is a 
protective factor for gri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cadem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to improve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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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기존에는 학업과 관련된 요인으로 지능과 같은 인지적 요인을 

고려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비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제

시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Duckworth & Yeager, 

2015). 무엇을 성취하거나 성공하는데 있어서 인내, 끈기와 같

은 비인지적 특성은 지능과 같은 인지적 특성에 비해 더 중요

하게 다루어지면서 비인지적 요인의 새로운 특성으로 그릿

이 주목받고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에 도달하기 위해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

한다(Duckworth, Paterson, Matthews, & Kelly, 2007). 그릿은 내

적 차원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혹에 저항하는 힘과 관

련이 있는 자기통제(self-control)의 심리적 구인과 관련이 있다

(Duckworth & Duckworth, 2016). 즉,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강한 경향이 있고, 자기통제력이 강한 사람은 높은 

그릿 수준을 나타낸다(Duckworth & Duckworth, 2016). 그릿이 

높은 사람은 좌절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끝

까지 노력하고 자기발전을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손꼽힌다(Duckworth & Gross, 2014). 즉, 그릿과 관련된 대부분

의 연구들은 자신을 통제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투지와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높은 그릿 수준을 지닌 경우 주로 긍정적 

발달을 이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그릿 수

준과 관련된 발달적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

기에, 그릿 수준이 높은 경우와 동시에 그릿 수준이 낮은 경우 

보호요인들에 의한 완충작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살펴본 ‘2013 하반기 

서울학생 행복지수 측정결과 및 변동추이’ 조사에 따르면, 본

인의 학업성취도가 낮다고 평가한 아동은 행복감이 떨어지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4). 아동 자신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아동의 행복감

이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학업성취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학업

성취도란 학습과정에서 일련의 학습과제를 어느 정도 달성하

였는가의 의미를 지니며, 교과지식과 관련된 문제해결능력 및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습

목표가 도달된 정도를 뜻한다(Shin & Shin, 2006). 성취감에 대

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아동기에 높은 학업성취도를 경험

하는 아동들은 또래들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얻었다는 만족

감을 통해 자부심, 학업에 대한 자아효능감, 높은 자아존중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갖게 된다(Jun & Choi, 2017). 따라서 학업

성취도는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의 

성공적인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의 원인 및 결과를 밝힌 연구들은 주로 중학

생 및 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

이 발견되며(E. J. Lee & Yu, 2020; Oh & Kim, 2020; S. Park & 

Chung, 202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H. S. Ahn, 

Kim, & Lee, 2020; Yoon & Leem, 2020)도 찾아볼 수 있다.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빈곤가정(A.-R. Han, 2019), 

가정 외 보호아동(D. I. Kim, 2019), 입양아동(J. Ahn, Choi, 

Kwon, & Byun, 2019),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Y.-H. Kim & 

Shin, 2019) 등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놓인 아동을 대상으로 연

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서울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8

년 서울특별시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별 피해를 경

험한 원인으로 성별 다음으로 학업성취도를 가장 많이 꼽은 

것을 볼 때(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일

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4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학업이 어려

워지고 학업성적에 예민해지는 시기로,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대의 고민 중 하나가 학업성취도로 나타났

다(Jung,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

작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변인들과 관련하여, 아직 

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 관련 변인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

취도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끈다는 신

념을 가지고 있기에 가정 안에서의 부모 관련 변인들은 아동

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M. R. Lee & Jeon, 

2020).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적,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아직 가정 안에서 부모와 많

은 시간을 보내는 학령기 아동들에게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

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

업성취도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관된 결과

들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논리적인 

설명으로 양육한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난(M. R. Lee & Jeon, 2020) 반면, 과잉기대나 과잉간섭과 같은 

통제적 양육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S. Lee, 2020).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나 대학

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 부모가 일관적 양

육이나 수용적인 양육을 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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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Cho, 2019; J.-A. Kim, 2016), 비일관적이고 통제 · 지배적인 

양육은 자녀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oon, 2013; J.-Y. Park & Chung, 2016).

Erikson에 의하면, 학령기는 근면성을 발달해나가는 시기

로,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매우 활동적이며 자

신이 속한 환경에서 여러 기술을 습득한다고 하였다. 이때 근

면성은 학교생활에서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성취에 의해 평가

받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고 하

였다. 특히 근면성은 아동이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록 형

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는 긍정적 양육을 통해 아동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모가 아동에게 적절한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

고 실수를 하더라도 격려하면서 수용했을 때, 아동은 학습에

서 높은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Doh et al., 2011). 무엇보다 부

모가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합리적 설명으로 지도할 때 자

녀는 학습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자율적으로 내면화시켜 학

습성취도가 높아진다(T. Kim & Jang, 2020). 즉 부모의 구조제

공은 아동의 인지적 유능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학업태도와 높

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Farkas & Grolnick, 2010). 구조

제공은 아동에게 명확한 행동지침과 목표를 제공하고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하는(T. Kim 

& Lee, 2017) 것으로, 적절한 구조를 제공하는 부모는 명확한 

정보를 마련해주고 일관되게 부모의 기대를 제시하기 때문에 

아동의 높은 학업성취도를 야기한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구조제공을 중심으로 학령기 아동의 학업성취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 

개인 변인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의 학업열의

(academic engagement)는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으

로 연구되어져 왔다(Lavasani, Ejei, & Afshari, 2009). 국내에서

는 학업열의가 ‘열의’로 번역되어 사용되지만 실제로 학업열

의는 학업상황에서의 인지, 정서, 행동 등 다양한 차원의 요

소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Schaufeli 등(2002)에 의하면 학

업열의는 학업수행에서 나타나는 활기(vigor), 학업중요성에 

대한 헌신(dedication),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을 정도로 학업

에 집중하는 몰두(absorption)와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고 하였

으며, 국내의 학자들은 활기, 헌신, 몰두 등에 더해 공부를 하

는 동안 나타나는 자신감의 인식 정도인 효능감(efficacy)을 학

업열의라고 하였다(J. Lee & Lee, 2012). 따라서 학업열의란 학

생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내적으로 이끌어내는 것

으로, 활기, 몰두, 헌신, 효능감으로 구분되며 학업에 가치를 

느껴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로 정의된다

(Schaufeli et al., 2002). 학업열의가 높은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

면, 과제나 학습에 대한 열의가 없는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B. Han, 1996). 즉, 높은 학업열의

를 지닌 학생들은 자신이 지닌 심리적 자원을 긍정적으로 활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업에 열의를 갖게 되면 학

업과정에 즐거움과 집중력을 갖게 되고 어렵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학업열의가 아

동의 학습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학업열의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학생들이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학업에 몰두할수록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졌고(M. R. Lee & Jeon, 2020), 공부에 대한 

헌신과 몰입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Yoo & Park, 2016). 그러나 학업열의가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기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

동을 대상으로 양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학업열의는 부모, 교사, 또래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환경

적 조건은 가정에서의 부모역할이다. 특히 부모의 긍정적 양

육행동은 자녀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자

율성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양육행동은 자녀가 학업열의를 가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J.-U. Han & Park, 2018). 

무엇보다 일관적이고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고 자녀행동에 대

해 분명한 지침을 설명하는 구조제공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업열의와 정적관련이 있다(Hill & Wang, 2015; M. R. Lee & 

Jeon, 2020). 즉, 부모가 한계를 설정하고 분명한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자녀의 학업열의를 높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업열의

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세 변인들의 관련

성에 기초하여 부모의 구조제공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 학업열의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부모의 긍정적 양육과 중학생

의 학업태도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를 살

펴보면, 부모의 설명제공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업태도에 영향

을 주었으며, 부모의 설명제공과 자녀의 학업성취도 간의 관

계에서 학업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Kim 

& Jang, 2020). 따라서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외에도, 앞에서 살펴본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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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및 학업성취도는 그릿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논리적 설명을 통한 의사소통과 규칙을 제시하는 구조제공은 

그릿을 증진시키고(M. R. Lee & Jeon, 2020), 장기적 목표를 이

루기 위한 높은 수준의 끈기와 인내는 학업열의의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lack, 2014). 

또한 그릿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한다는 연구들(Duckworth & 

Quinn, 2009; H.-M. Kim & Hwang, 2015)을 통해 그릿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릿은 

그 수준에 따라 관심사 및 목표가 유지되거나 노력여부가 달

라질 수 있지만 아직 그릿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아 다양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각각

의 매개모형의 변인들이 그릿과 관련된 변수이기 때문에 구조

제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는 그릿 수준에 따라 그 모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

다. 한편 차별적 민감성 모델(diff erential susceptibility model)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동이 부정적 양육을 경험하면 부적응을 

보일 수 있으나, 반대로 긍정적 양육을 경험하면 높은 발달 성

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Belsky & Pluess, 2009). 

즉, 까다로운 기질 아동은 순한 기질 아동과 비교하여 양육의 

질이 높은 조건에서는 더 높은 적응능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근거하여, 낮은 그릿 수준을 가지고 태

어났다 하더라도(Duckworth & Duckworth, 2016) 높은 질의 

양육을 받는 경우 긍정적 발달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 이는 

높은 그릿을 지닌 아동의 경우 긍정적 양육이 높은 학업열의

를 이끌고 이는 학업성취도를 높여준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낮은 그릿 수준을 지닌 아동 역시 같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부모의 구조제공, 아동의 

학업열의 및 학업성취도 간의 밀접한 관계에 근거하여, 부모

의 구조제공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그릿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학업성취도를 설정하

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구조제공, 아동의 학

업열의, 그릿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

모의 구조제공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학업열의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아동의 학업열의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그릿이 조절역할을 하

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성취도

의 관계에서 학업열의를 통한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연구문제 1

아동의 학업열의는 부모의 구조제공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그릿은 학업열의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구조제공이 아동의 학업열의를 매개하여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조절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2018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 연구의 1차년도 초등학교 4학년 데이터를 활

Figure 1.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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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KCYPS 2018의 패널 표본의 초등학교 4학년 1차년

도 데이터는 2,60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데이터 55부를 삭제

하여 본 연구대상은 남학생 1,286명(50.4%), 여학생 1,266명

(49.6%)으로 총 2,522명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아동의 거

주지역은 학교 기준으로 경인권이 1,212명(47.5%), 경상권이 

614명(24.1%), 충청 및 강원이 429명(16.8%), 전라 및 제주도

가 297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은 양부모가

정이 2,176명(85.3%),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 

170명(6.7%), 한부모가정이 122명(4.8%), 조부모와 한 부모

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 55명(2.2%), 조손가정이 55명(2.2%), 

기타가 10명(.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가 지각하는 주

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이 1977명(77.5%), 하가 300명

(11.8%), 상이 222명(8.7%), 최하가 34명(1.3%), 최상이 8명

(.3%), 무응답이 11명(.4%)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학습시간의 경우 평일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

간은 30분∼1시간 미만이 890명(34.9%), 1시간∼2시간 미만

이 713명(27.9%), 30분 미만이 506명(19.8%), 2시간∼3시간 미

만이 210명(8.2%), 전혀 안함이 93명(3.6%), 4시간 이상이 76명

(3.0%), 3시간∼4시간 미만이 64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구조제공

부모의 구조제공을 알아보기 위해 Skinner, Johnson과 Snyder 

(2005)가 자율적 조절과 내재적 동기 활성화 관점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_A)를 T. Kim과 Lee (2017)

가 우리나라 청소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

모형 양육태도척도(PSCQ_KA)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따스

함과 거부, 자율지지와 강요, 구조제공과 비일관성 24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조제공에 대한 4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아동

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행동규칙을 정하고 부모가 일방적

으로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경우 합리적 근거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

를 알고 싶어 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를 들 수 있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73으로 나타났다. 

학업열의

아동의 학업열의는 긍정심리학 관점에서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세를 측정하는 J. Lee와 Lee (2012)가 개발한 한국형 학업열

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6문항으로 학업에 대한 헌

신, 활기, 효능감, 몰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

로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를 들 

수 있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그릿

아동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와 Quinn (2009)이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열정과 인내의 관점에서 개발한 그

릿척도(Grit Scale-s)를 H.-M. Kim과 Hwang (2015)이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관

심을 유지하는 요인과 장애물이나 실패, 고난 등을 경험할 때

도 목표를 계속 유지하는 요인 각각 4문항씩 8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

점)까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흥미를 잘 유지하고 노

력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문제를 해

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

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를 들 수 있다. 문항의 내

적 신뢰도는 .73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과 학교성적 만족 수준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주관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실제 성취도와 유

사하게 응답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zilai & Blau, 2014; Forsterling & Morgenstern, 

2002). KCYPS 2018에서는 학업성취수준에 대해 실제 지난 학

기 성적을 묻는 문항에 대해 매우 못함(1점)에서 매우 잘함(5

점)과 잘 모르겠음(6점)까지 6점 척도로 묻고 있다. 그리고 지

난 학기 학교성적 만족 수준을 문항의 경우 매우 불만족(1점)

에서 매우 만족(5점)과 잘 모르겠음(6점)까지 6점 척도로 묻고 

있다. 이때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실제 지난 학기 성적이 높고 이에 대해 만족하는 것

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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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KCYPS, 2018)은 교육부의 

2017 교육기본통계를 표집틀로 선정하여 2018년 기준 초등학

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모집단을 동질적 성격으로 몇 개의 층으로 나눠 적은 표본으

로도 모집단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단계층화집락추

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구축하

였다. 이 때 17개 시도별로 2개교의 최소 표본을 우선 할당한 

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여 할당표본크기를 계산

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는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PPS sampling])으로 추출하였다. 각 층 내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 하되, 최소 2개 학급 및 최

소 학생 수 50명 이상인 학교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학급은 

한 학교당 한 개씩으로, 해당 학년의 학급 수와 학급별 학생 수

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무작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조

사대상 학생은 선정된 학급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자료가 모집단을 층화하여 확률추출법에 따라 표

본을 추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가중치, 모집단 정보를 이용

한 사후층화가중치의 세 가지 가중치를 결합하여 횡단적 가중

치를 산출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2.0 (IBM Co., Armonk, NY)와 

SPSS PROCESS macro version 3.0 (Model 1, 4, 14; Hayes, 2013)

를 이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빈도와 측정도구

들의 내적합치도,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둘째,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4 모형과 Process macro 1 모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Process macro 1 모형을 이용한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각각의 평균으로부터 ±1SD인 지점을 선으로 연결

하여 도식화하였다(Aiken & West, 1991). 그리고 조절변수의 

유의미한 범위를 Johnson-Neyman 기법으로 알아보았다.

셋째, 조절된 매개를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 14 모형

을 이용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측

정오차를 반영하였다. 이때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해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또한 비표준화 계수

(B)가 표준화 계수(β)보다 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Hayes 

(2013)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든 효과를 비표준화 계

수(B)로 보고하였다.

Results

부모의 구조제공과 학업열의, 그릿, 학업성취 
수준 간의 관계

먼저 자료의 정규분포를 충족하기 위해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Kline (2016)의 제안에 따라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값을 확

인한 결과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열의, 그릿,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들 사이에 정적상관

이 있는 것으로(r = .26∼.56) 나타났다(Table 1). 즉, 부모가 구

조제공을 많이 하는 것과 학업열의가 높은 것, 그릿 수준이 높

은 것,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 사이에 각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독립변수인 부모의 구조제공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 = .26

∼.28),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Bollen (1989)의 주장과 더불어 최

근 매개분석과 조절분석에서는 변인 간 상관관계가 존재한

다는 증거를 더 이상 선결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Hayes 

(2013)의 주장에 따라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구조제공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부모의 구조제공이 아동의 학업열의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4 model을 이

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 1에서 부

모의 구조제공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고(B = .23, p < .001), 모형 2에서 학업열의에 대해서도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다(B = .27, p < .001). 모형 3에서 매개변인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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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열의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 = .71, p < 

.001) 이때, 구조제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4, ns). 이러한 결과는 부모

의 구조제공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열의

가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Table 2). 즉, 부모의 구조제

공이 아동의 학업열의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의미한다.

학업열의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아동의 학업열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조

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1 model을 활용하

여 조절효과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아동의 학

업성취도에 대한 학업열의와 그릿, 그리고 이 두 변인의 상호

작용의 설명량은 26%로 나타났다(F = 305.77 (3, 2518), p < 

.001). 다음으로 학업열의와 그릿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B = -.09, p < .05), 학업열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그릿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Table 3). 

이때, Johnson-Neyman 기법으로 그릿의 유의미한 범위를 산

출한 결과 관측치 내 통계적 유의성의 전환점이 나타나지 않

아 그릿의 평균 1.25∼4점까지 모든 측정값에서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학업열의와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학업열의와 그릿의 평균을 중심으로 ±
1SD 지점을 연결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다(Figure 2). 상호작

용 그래프에서 나타난 두 단순회귀선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

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그릿이 낮은 집단

(-1SD)에서 효과크기 B = .68 (t = 19.00, p < .001, 95% CI [.60, 

.74]), 그릿이 높은 집단(+1SD)에서 효과크기 B = 59 (t = 16.70, 

p < .001, 95% CI [.52, .66])로 나타났으며, 모두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크기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그러나 그릿의 수준에 따른 집단의 기울기를 고려

할 때, 그릿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학업열의가 높을

수록 학업성취도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1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1 2 3 4
1. Structure provision -    
2. Academic engagement      .26*** -

3. Grit      .28***      .56*** -  
4. Academic achievement      .28***      .50***      .35*** - 
M 2.85 2.73 3.31 3.98 
SD      .48      .54      .52      .76 
Skewness      .19     -.16     -.58     -.49 
Kurtosis     -.15      .11      .76     -.06 
Note. N = 2,522.
***p < .001.

Table 2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on Structure Provi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Model 1 Model 2 Model 3

                   DV
 IV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achievement
B SE t B SE t B SE t

Structure provision .23 .03 7.99*** .27 .02 13.65*** .04 .03 1.50
Academic engagement .71 .03 28.21***
F (df1, df2 ) 68.86 (1, 2520)*** 186.19 (1, 2520)*** 439.66 (2, 2519)***
R2 .07 .07 .26
Note. N = 2,52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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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구조제공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에 의해 조절된 학업열의의 매개
효과 

부모의 구조제공이 아동의 학업열의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14 model을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그 결과 부모의 구조제공은 아동의 학업열의에 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며(B = .27, p < .001),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업

열의와 그릿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9, p < .05). 이는 매개변인인 학업열의가 종속변인인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조절변인인 그릿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Figure 3).

부트스트랩으로 신뢰구간을 확인하여 조건적인 간접효과를 

검증하여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즉, 조절변

인인 그릿을 평균 ±1SD 집단으로 나누어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

동의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그릿 평균 –1SD 집단, +1SD 집단 모두 95% 신뢰구간 내에

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업

열의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구조제공이 아동의 학업열의를 높여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을 

의미하며 이때, 아동의 학업열의를 매개로 부모의 구조제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그릿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릿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부모의 구조제공에 의해 높아진 아동의 학업열

의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3 
Moderating Eff ect of Grit 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B SE t 

95% CI
F

(df ) R2LL UL

Academic engagement (A)  .88 .13 6.95*** .63 1.13
305.77***
(3, 2518) .26Grit (B)  .41 .13   3.28** .16  .65

A × B -.09 .04  -2.01* -.17 -.01

Note. N = 2,522.
*p < .05. **p < .01. ***p < .001.

Table 4 
Signifi cance of the Simple Slopes                               

Grit B SE t

95% CI

LL UL

-1SD .68 .04 19.00*** .60 .74

0 .64 .03 21.89*** .57 .69

+1SD .59 .04 16.70*** .52 .66
Note. N = 2,522.
**p < .01. ***p < .001.

Figure 2. Interactional eff ect of grit 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Low High

High Grit

Low G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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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oderated Mediating Eff ect of Academic Engagement by Grit

DV: Academic engagement

B SE t
95% CI F

(df ) R2LL UL

Structure provision .27 .02 13.65*** .23 .31 188.19***
(1, 12520) .07

DV:  Academic achievement

B SE t
95% CI F

(df ) R2LL UL

Structure provision  .02 .03  .63 -.03  .07

229.37***
(4, 2517) .2

Academic engagement (A)  .88 .13 6.95***  .63 1.13

Grit (B)  .41 .13   3.28**  .16  .65

A × B -.09 .04  -2.01* -.17 -.01
Note. N = 2,522.
*p < .05. **p < .01. ***p < .001.

Figure 3. Moderated mediating eff ect of academic engagement by grit.
*p < .05. **p < .01. ***p < .001.

Table 6 
Significance of the Moderated Mediating Eff ect                               

B SE t

95% CI

LL UL

Direct effect .02 .03 .63 -.03 -.07

Indirect effect (Structure provision → Academic engagement → Academic achievement)

Grit -1SD .18 .02 .15 .22

Grit    0 .17 .02 .14 .20

Grit +1SD .16 .02 .13 .19
Note. N =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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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의 구조제공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또한 아동

의 그릿이 학업열의와 학업성취도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

았으며,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그

릿이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

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열의는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며, 특히 부모의 구조제공은 아동

의 학업열의를 완전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부모의 구조제공에 의

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보다는 아동의 학업열의를 통해 간

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명확

한 규칙을 제공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주는 

구조제공은 자녀가 학업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Hill 

& Wang, 2015; M. R. Lee & Jeon, 2020), 이는 자녀의 높은 학

업성취도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Yoo & Park, 2016)와 일치한

다. 또한 부모의 지지적이고 격려하는 긍정적 양육은 자녀의 

학업열의를 높이고(J.-U. Han & Park, 2018), 학업에 대한 높은 

몰입감과 헌신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와도 유사하다(M. R. Lee & Jeon, 2020). 즉, 부모가 분명한 원

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고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결과 아동은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여 높은 학업성취도를 갖

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부모의 설명제공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업태도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T. Kim & Jang, 2020)와 유사한 맥락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논

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부

모의 가치체계를 수용하려는 자율적 동기를 증가시켜(Reeve, 

2009), 학습에 대한 참된 가치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자녀의 

가치체계 안에 내면화시키도록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학업성

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밝혀진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에서 학업열의의 영향력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동 자신이 

지닌 열의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즉, 아동의 학업

열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아동들에게 능동

적으로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고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화요인들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부모의 구조제공이 아동의 학업열의

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볼 때, 부모가 분명한 지침

과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

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구조제공과 같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녀

의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학업열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그

릿이 조절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업열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때 그릿이 낮

은 집단에서 학업열의가 높아질수록 학업성취도의 향상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그릿 수준을 지녔다 할지

라도 높은 학업열의를 지닌다면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열의가 그릿에 비해 학업성

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M. R. Lee & Jeon, 2020). 그릿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장기간 동안 끈기와 노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학업열의는 

당장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보이는 

것으로 장기적인 노력과 끈기와 같은 일관성의 개념을 구체적

으로 포함하지 않는다(H.-M. Kim & Hwang, 2015). 이러한 그

릿의 개념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에서는 장시간 동안 끈기와 

인내를 가지는 것이 학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S.-H. Han & Lim, 2019; M. R. Lee & Jeon, 2020; 

Reraki, Celik, & Saricam, 2015), 본 연구결과에서는 학업성취

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학업에 몰두와 헌신을 

하는 학업열의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그릿이 

낮다 하더라도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아동이 높은 학

업열의를 지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학년으

로 올라가는 시점인 초등학교 4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공부가 

어려워지고 부모와 아동 모두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

려했을 때,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학업에 

대해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적인 상태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가 그릿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그릿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부모

의 구조제공이 학업열의를 높여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그릿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부모의 구조

제공이 학업열의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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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낮다 하더라도 부모의 구조제공에 

의해 학업열의가 높아지면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즉, 부모가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아동을 지도할 때 아

동은 높은 학업열의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높

아지게 되는데, 이 때 아동의 그릿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부모

의 구조제공이 학업열의를 매개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영향력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

동의 학업성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구조

제공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한다. 또한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의하면 취약한 유전적인 성

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환경적 보상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

용하여 긍정적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릿이 낮은 경

우 구조제공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이 학업열의와 학업성취

도를 높이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낮은 그릿을 가지

고 있는 아동은 높은 그릿 수준을 지닌 아동에 비해 부모의 긍

정적 양육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환경

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그릿이 낮은 아동

들의 경우 부모의 구조제공과 같은 긍정적 양육은 비계설정

(scaffolding)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학업열의를 높여줄 수 있었

으며 이는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그릿이 낮은 아동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가 적절

한 설명을 해주며 의사소통을 통해 규칙을 제시하는 등의 양육

행동은 학업열의 및 학업성취도를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관심을 갖는 부모

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학업성취만을 강요하기 보다는 관심

과 배려와 더불어 적절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며 자녀의 발달

에 맞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학업열의가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

의 학업성취도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학업열의와 그릿

의 상호작용 효과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부모가 구조제공과 같은 긍정적 양육을 할 때 아동의 

학업열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높은 학업성취도를 갖게 되는

데, 이 때 아동의 그릿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높은 경우에 비해 

학업열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구

조제공과 같은 긍정적 양육을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높은 학

업열의를 지닐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한 것으로, 대상

선정에 한계가 있고 측정도구의 문항이 간단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대상선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측

정도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

구변인을 아동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는데, 부

모가 생각하는 자신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학업열의 및 학업

성취도는 각기 다르게 지각될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다

자보고를 통한 연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

나, 학업열의나 학업성취도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더 중요한 

변인들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이 모형을 반복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없는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

해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학업열의

가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매개하는 과정에

서 아동의 그릿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그릿이 높

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부모의 구조제공이 학업열의를 통

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그릿이 낮은 집단의 아동들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

는 실정에서, 그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도

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구조제공과 같은 긍정적 양육이 

아동 스스로 학업에 활기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루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학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

모들을 위해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

입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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